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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For this purpose, 430 university students at a 

four-year university were surveyed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of the final 430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v4.0,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First, the findings demonstrat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such that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greater the career adaptability. Seco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existed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the higher the 

self-leadership, the higher the career adaptability. Thir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and self-leadershi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The 

moderating effect of action-oriented strategies among the self-leadership sub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was validated. This paper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This paper is 

significant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university students can improve their career adaptability by 

increasing their self-leadership.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Career adaptability, Self-leadership.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

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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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최종 430명의 자료를 SPSS와 Process Macro v4.0을 활용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정적 상

관이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셀

프리더십과 진로적응성 관계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

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을 조절효과가 

있었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 변인 중 행동 중심적 

전략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여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증진을 가

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핵심어: 대학생, 자아존중감, 진로적응성, 셀프리더십 

 

1. 서론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아를 개발하고 동기 수준을 높여 삶에 의미를 찾아가며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2017-2020)[1]은 현재 일자리에서 향후 12년 내 이직과 

전직을 고려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2016년 이전의 조사와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 

항목들이 눈에 띄었다. 1위는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바꾸기 위해(9.5% 증가), 2위는 근무 

시간 과다 등 업무량이 안 맞아서(9.1% 증가)로 나타났으며, 3위 연봉 및 복리후생 수준이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5.2% 감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고용안정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인공 지능 시대가 도래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으로 인해 과거의 경험과 학습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합리적 예측을 하는 

방식은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다[2]. 이렇듯 현대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사건들의 

발생 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지기 쉽고, 전반적인 

생활에서 안정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3]. 이는 진로와 개인의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로적응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역량이나 태도를 포함하고 

있기에[4],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진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연구하여 진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5],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의 진로 개발에 있어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변화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발달을 향상시킨다[7].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진로적응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실은 상당수의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The Effects of Self-esteem by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dapta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Copyright ⓒ 2023 KCTRS  341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대학 진학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자기 성적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8].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동기부여 하도록 돕는다[9]. 사회가 복잡해지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과업을 달성해나가는 셀프리더십 능력을 

갖게 되면 진로적응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0].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한[11]은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모두 진로적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45.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 각각의 하위요인이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12][1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개인의 행동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발달을 향상시킨다[14].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진로에 관여하게 되고 진로계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15].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박소영[16]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적응과 진로적응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통합적인 예측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개인의 진로발달 및 적응체계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이 진로적응성에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진로발달 및 적응체계에 대해 대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이 

진로적응성에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내부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훈련을 통해서 증진이 가능한 셀프리더십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료를 마련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발달 측면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바람직한 진로적응 및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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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대학교 1,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43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학년, 나이, 거주지역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430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211명(49.1%), 여자가 

219명(50.9%)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이 166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131명(30.5%), 2학년 90명(20.9%), 1학년 43명(1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나이는 만으로 20∼24세 315명(73.3%)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80명(18.6%), 19세 31명(7.2%), 30∼33세 4명(.9%) 순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은 인천 ·  

경기 ·  강원 151명(35.1%), 서울 96명(22.3%),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도 

95명(2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대전 · 세종 · 충청도 44명(10.2%), 광주 · 

전라도 39명(9.1%), 제주도 5명(1.2%)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2.3 측정도구 

2.3.1 자아존중감 척도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문항으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와 같은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의 신뢰도 

[Table 1]  Reliability of Self-esteem Measurement Scale 

하위범주 문항수 문항예시 신뢰도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5 

5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868 

.842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7].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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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진로적응성 척도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Savickas와 Profeli(2012)[18]이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19]이 

한국형에 맞게 타당화하고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학술지에 보고한 Career Adapt-

Abilities Scale-Korea Form(CAAS)을 사용하였다. 진로적응성의 조절 전략으로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자신감(confidence)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며,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진로적응성이 높아 진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다는 의미이다.  

 

[표 2] 진로적응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 

[Table 2] Reliability of Career Adaptability Measurement Scale 

하위범주 문항수 문항예시 신뢰도 

관심,통제,호기심,자신감 24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내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938 

 

2.3.3 셀프리더십 척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Houghton & Neck(2002)[20]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를 활용하였다. 활용된 셀프리더십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세 가지 하위전략인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3] 셀프리더십 측정 도구의 신뢰도 

[Table 3] Self-leadership Reliability of Self-leadership Measurement Scale 

하위범주 문항수 문항예시 신뢰도 

행동중심적전략,자연적보

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35 

“행동중심적 전략에는 나는 공부와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자연적 보상전략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건설적 사고전략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잘  

  이겨내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943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25.0을 활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v4.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적응성, 셀프리더십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적응성,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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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조절효과를 보이는 하위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만들기 전,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작업을 하였다. 즉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처리를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다[20].  

그 절차로는 1단계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의 유의성을 파악한다. 2단계로 

조절변인인 셀프리더십을 추가로 투입하여 유의성을 파악한다. 3단계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다. 마지막 4단계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변인인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과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다. 이때 조절효과(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후 기울기를 구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2.5 연구결과 

2.5.1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간에는 

정적 상관(r=.560, p<.01), 셀프리더십과 진로적응성 간 정적 상관(r=.774,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 수준이 증가될수록 진로적응성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하위변인 모두 진로적응성에 정적 상관(r=.334, p<.01)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과 

상관(r=.406, p<.01)이 가장 높고 행동중심적 전략과 상관(r=.219, p<.0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아존중감, 진로적응성,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Career Adaptability, and Self-leadership  

 1 2 3 3-1 3-2 3-3 

1. 자아존중감 1      

2. 진로적응성 .560** 1     

3. 셀프리더십 .334** .774** 1    

3-1. 행동중심적 전략 .219** .696** .911** 1   

3-2. 자연적 보상전략 .406** .674** .784** .562** 1  

3-3. 건설적 사고전략 .342** .686** .914** .697** .719**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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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4% 

증가하였으므로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표 5]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종속 

변인 

단 

계 
독립변인 β t R2 △R2 F 

진로 

적응성 

1 자아존중감 .560 13.980*** .313 .312 195.450*** 

2 

자아존중감(A) .339 12.072*** 

.701 .700 500.495*** 

셀프리더십(B) .661 23.523*** 

3 

자아존중감(A) .332 11.804*** 

.705 .703 5.285* 셀프리더십(B) .665 23.739*** 

A * B -.061 -2.299* 

 *p<.05, ***p<.001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을 31.3%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95.450, p<.001).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성을 70.1%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00.495, p<.001).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 변인이 

진로적응성을 70.5%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285, p<.05). 

위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을 경우 검증된 효과를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셀프리더십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셀프리더십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을 가질 때에도 더 높은 진로적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진로적응성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진로적응성을 발휘하게 되며, 자아존중감이 낮더라도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에 

진로적응성의 하향을 막을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셀프리더십이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셀프리더십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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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 효과 

[Fig. 2] Interaction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표 6]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을 31.3%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F=195.450, p<.001).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행동중심적 전략이 

진로적응성을 65.9%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F=412.279, p<.001).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행동중심적 전략의 상호작용 변인이 진로적응성을 66.4%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060, p<.05). 즉, 자아존중감과 

행동중심적 전략의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5%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행동중심적 전략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의 

조절효과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Action-oriented Strategy among the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종속 

변인 

단 

계 
독립변인 β t R2 △R2 F 

진로 

적응성 

1 자아존중감 .560 13.980*** .313 .312 195.450*** 

2 

자아존중감(A) .428 14.770*** 

.659 .657 412.279*** 

행동중심적 전략(B) .602 20.789*** 

3 

자아존중감(A) .423 14.673*** 

.664 .661 6.060* 행동중심적 전략(B) .601 20.880*** 

A * B -.069 -2.46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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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행동중심적 전략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행동중심적 전략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을 가질 때도 더 

높은 진로적응성을 보여주며, 행동중심적 전략 수준이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을 가질 때 진로적응성이 더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행동중심적 전략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하며 자아존중감을 낮을 경우에도 행동중심적 

전략으로 진로적응성의 하향을 막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행동중심적 전략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동중심적 전략 수준이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행동중심적 전략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의 

상호작용 효과 

[Fig. 3] Interaction Effect of Action-oriented Strategy among the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이 자연적 보상전략의 상호작용항은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을 31.3%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F=195.450, p<.001).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연적 보상전략이 진로적응성을 55.3%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63.733, p<.001).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연적 보상전략의 상호작용 

변인이 진로적응성을 55.4%를 설명하였으나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았다(F=1.427, 

p>.05).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전략의 조절효과도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을 31.3%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95.450, p<.001).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건설적 사고전략이 

진로적응성을 59%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F=307.641, p<.001).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건설적 사고전략의 상호작용 변인이 진로적응성을 59.2% 

설명하였으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027, p>.05). 즉, 

자아존중감과 건설적 사고전략의 상호작용항은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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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적응성, 셀프리더십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건설적 사고전략이나 

자연적 보상전략은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동중심적 전략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앞서 상관분석에서 자아존중감과 

행동중심적 전략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여준 가운데 자아존중감과 행동중심적 전략은 

상호작용항을 통해 진로적응성을 조절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은 행동중심적 전략이 

유일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은 첫째, 높은 자아존중감은 목표지향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도록 

하여 진로개발을 돕는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됨으로써 진로적응성 수준을 증가시킨다. 둘째, 

대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며 교육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는 과정이 지속해서 요구되어진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 때 

셀프리더십은 더 큰 영향력을 보이며, 셀프리더십이 높은 집단은 셀프리더십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에도 자아존중감 향상이 어려울 

경우 셀프리더십을 높여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증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외부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가진 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 같은 내부요인을 사용하여 외부환경과의 적응을 이루며 자신의 내적, 외적 

성장을 이루는 전략으로 사용될 것이다. 셋째,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이 유일하게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개입의 방향성을 

시사해준다. 대학 내에서 셀프리더십과 행동중심적 전략 증진에 목표를 둔 교과학습 및 

자치활동과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상담 과정은 진로적응성 수준을 높여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문제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기르며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하여 대학생의 역량을 높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수정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유연한 대처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에게 있어 진로는 생계수단 일뿐 아니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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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과 자아실현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작용하고 있기에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해 자아존중감 증진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대학생 스스로도 

자기성찰과 자기평가를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첫째, 대학생에게 주요한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삶의 

리더가 되어 이끄는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진로적응성을 설명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셀프리더십을 높여서 진로적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의 문제해결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동적 방법의 실천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한다. 

건설적 사고전략과 자연적 보상전략이 행동으로 실현되도록 이끌어 줄 때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동중심적 전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적응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담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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